
중국 섬유산업의 고도화로 새로운 기회 만들어내 

중국의 섬유산업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 섬유대국(纖維大國)을 만들어낸 현

재, 섬유강국(纖維强國)을 향하여 질적(質的)인 향상과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이기도 하면서 ‘세계의 시장’이기도 한 중국의 새로운 변

화와 고도화(高度化)는 중국과 일본과의 섬유 비즈니스에도 새로운 관계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국 섬유무역 - 질적으로 변화하며 발전 

중국의 2006년 1~8월의 섬유수출입 총액은 2005년 동기와 비교하여 22.2% 

증가한 1,033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 중에 수출은 24.7% 증가한 913억 6,000

만 달러이고, 수입은 6.1% 증가한 119억 4,000만 달러였다. 9월 이후도 이런 

페이스(pace)로 진행한다고 보고 단순 계산하면 2005년 연간 실적인 1,150억 

달러에 대하여, 2006년의 연간 수출은 1,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

다. 

1~8월 수출의 내역을 보면 방직품은,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8.7% 증가한 

316억 2,000만 달러이고, 의류는 28.1% 증가한 597억 4,000만 달러였다. 

중국방직품진출구상회(進出口商會)는 이 1~8월의 실적에서 섬유품수출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 연속 6개월간, 한 달 기준으로 매달 

과거 최고실적을 기록하여 성장의 힘이 더욱 강하졌다  ② 일반무역에서 수

출이 계속 성장하여, 무역구조가 개선되었다  ③ 수출총액에서 민영(民營)기업

이 차지하는 수출비율이 40%를 넘어, 수출입 모두 크게 성장하였다  ④ 규제



대상이 되어 있는 구미로의 수출의 성장은, 한편으로는 안정되어 있으며, 아

시아 여러 나라 등 일부 시장으로 수출이 급증하였다  ⑤ 섬유품수출은 전국

적으로 성장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광동성(廣東省)의 성장률이 60%를 넘는 

실적을 보였다. 

이외에도 특징으로서 볼만한 것이 평균단가(平均單價)의 상승이다. 의류에

서는 1점당 평균 수출단가는 니트제가 2.13달러로서 전년 동기보다도 11.1% 

올랐고, 직물제는 3.90달러로 10.1% 올랐으며, 모피(毛皮)ㆍ피혁제가 46.45달

러로 8% 낮아졌고, 기타는 0.40달러로 14.6% 올랐고, 모피ㆍ피혁을 빼고 

10% 이상의 단가 상승이 있었다. 

특히 섬유협정으로 규제되고 있는 미국과 EU로의 의류수출 평균단가는 각

각 20% 이상 오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규제대상품목에서의 수출량 감소, 단

가 상승의 경향이 심하여, 개선되는 경향이 잘 나타나 있다. 더욱이 위안고

(元高)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수출업자에의 압력이 되어 수출단가 인상이 

한층 더 필요하게 되었다. 

중국방직공업협회에서는 제11차 5개년 규획(規劃)(2006~2010)의 초년도인 

2006년의 과제로서  ① 과학적 발전관(觀)  ② 개발력의 강화  ③ 기업의 사회적 

책임  ④ 업계 서비스와 자율성(自律性)의 강화 및 공업협회의 서비스 향상 

 ⑤ 개혁개방정책의 추진과 국제협조의 발전을 들고 있다. 중국의 섬유산업이 

강대(强大)할 뿐만 아니라 질적ㆍ구조적 변화를 이루려는 방향을 보이고 있

다. 그 일부가, 수출이 계속 성장하면서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 

 ◎ 고부가가치화로 변화에 대처 

그러한 질적 변화는 10월 17~21일에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제10회 중국



국제섬유기계전람회(CITME 2006)와 10월 25~28일에 상하이에서 열린 인터텍

스타일 상하이 2006 어패럴ㆍ패브릭에서 잘 보여주었다. 

CITME 2006에서는 중국 섬유산업의 질적인 향상이나 부가가치의 추구(追

求), 인건비 상승 등에 대응하여 해외로부터의 최신예 기기의 전시 등이 큰 

특징이 되었다. 고부가 가치성, 품질 안정성, 범용성(汎用性), 생력(省力)ㆍ생

에너지성을 갖춘 기기에의 요청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인터텍스타일 상하이 2006에서는 중국제 소재의 향상이나 버라이어티

(variety)의 확대가 특히 지적되는 경향이 되었다. 이들의 변화는, 중국이 일

본의 수출 시장으로 될 가능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면서도 “세계의 소비 시장”이기도 하므로, 중국이 고도화됨

에 따라 일본은 고기능, 고부가가치 소재나 섬유기계의 우수성을 발휘하기 

좋은 조건이 될 것이다. 

중국국가통계국에 의하면, 2006년 1~9월의 사회소비품 소매총액(總額)은 5

조(兆) 5천억 위안으로 2005년 동기에 비교하면 13.5% 증가하였다. 최근 수년 

동안 연간 10%대(台)로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이것과 병행하여 섬유품의 수

요도 커지고 있다. 

중국국민 1명당 섬유소비량은 2005년의 14kg에서, 제11차 5개년 규획의 마

지막 해인 2010년에는 18kg에 이를 전망이다. 그렇게 수요가 확대하는 데 따

른 공급확대의 주체(主體)는 물론 중국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동시에 일본으

로부터의 부가가치소재나 고기능소재의 수출, 최신예 섬유기계의 수출, 중국

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의 부가가치품의 생산 등의 찬스도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규제완화로 소비시장에의 일본기업의 참가기회도 늘어나 중국기업

과의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일본계 백화점이 지방도시에도 진출하게 

될 것이다. 

 ◎ 일본의 경험을 살린 생에너지ㆍ환경투자에 기대 

중국은 산업이 급성장하는 데 다라,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

여 생에너지나 환경보호의식의 개혁과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 섬유산업의 제

11차 5개년 규획은 효율이 떨어지며, 에너지 소비가 크고, 환경을 크게 오염

시키는, 수준 낮은 1차 가공능력은 제한(制限)되거나 도태(淘汰)되어, 생에너

지나 환경보호는 실질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생에너지, 생자원, 

환경보호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세우고 있다. 

중국기업에게는 새로운 투자가 꼭 필요하며, 코스트가 올라가는 요인이 된

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가격을 올리려하게 되는데 섬유산업의 고도화과정

에서 피해 갈 수 없는 과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일본이 이미 지나온 

과정이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일본과 중국이 새로운 협력관계를 갖게 될 가

능성도 생길 것이다. 

중국섬유품의 고도화의 과제로서 지적된 것이 염색산업의 성장이다. 염색

산업은 동시에 배수(排水)처리에서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고 있는 산업이다. 

폐수처리의 설비의 정비 등이 새로운 환경투자에 따른 비즈니스 찬스로 기

대된다. ♣ 

 


